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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방본부와 강남지방본부 조합간부 60여명과 중앙상집은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사측에 분노하며 경영진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간부들은 홍보유인물을 통해 상품판매 관련 2차 실무협의에서 밝혀진 사측의 제안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안이라고 내놓는 사측의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사측이 상품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기존 투쟁방향을 전환해 투쟁의 깃발을 높이들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천명했다.
한편 오늘(17일)은 전북지방본부(10:00시)와 전남지방본부(15:00시)에서 조합간부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투쟁 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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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11일차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중앙본부


  16일차





6월 17일 출근선전전











철/야/농/성





투쟁의 깃발을 높이들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























